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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움의길에는끝이없다는말처럼현재장수군중

년들은 중장비 자격증과 생활 용접 배우기에 시간

가는줄모른다. 수업이진행되는주말만오길손꼽

아기다린다는이들.

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장수군 중장비 실기반와 생

활용접반을찾아가봤다.

봄꽃이 화단을 물들인 장계공업고등학교 실습장에
서는 각 종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.
소리를 따라 야외 실습장으로 가보니 연습을 하고

있을 줄 알았던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, 중년의 여성
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게차를 몰고 있는 것이 아닌
가?
다른 한 쪽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굴착기를 운전하

며 모레를 열심히 푸고, 쌓기를 반복하고 있었다.
이들은 바로 장수군 중장비 자격증 취득 실습반.
지게차를 운전하던 이화림 씨(55·여)는 농사를 보

다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 직접 지게차 자격증에 도
전하게 됐다.
여자지만 웬만한 농사일은 남자 몫까지 다 해내는

이씨는 기계 사용할 일만 있으면 언제부터인가 답답
했다고.
이씨는“농사일을 하면서 지게차 쓸 일이 많은데

그때마다 전문가를 불러야 해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
부담이 컸다”고 숨을 내쉬었다.
이씨는 우연히 펼쳐본 신문을 통해 장수군 중장비

자격증 실습 지원 기사를 보고 수업을 받게 됐다.
이씨는“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서 한 번에 시험에

합격 하겠다”고 강한 의지를 담은 미소를 보였다.

옆에는 굴착기가 쉴 생 없이 흙을 푸고 옮겨 쌓기
를 반복했다.
굴삭기 소리만큼 운전 중인 장종옥(61)씨의 표정도

범상치 않다.
공직에 몸담았던 장씨는 퇴직 후 중장비 자격증에

도전장을 던졌다.
장종옥 씨는“퇴직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

가고 있다”며“중비장비 자격증 도전이 그 중하나고
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계속 새로운 것을
배우고 도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이어“중장비 실습 교육비를 모두 군에서 지원해주

고 선생님들이 한명씩 신경 써 가르쳐 주니 정말 큰
도움이 된다”고 덧붙였다.

창밖으로 빨간 불빛을 내뿜는 실내 실습장에는 주
민들의 용접 연습이 한창이다.
튀어 오르는 불꽃만큼, 실습장의 기온만큼 주민들

의 열정은 뜨거웠다.
그 사이 용접반 참여자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는 신

영재(54)씨가 눈에 띈다.
바로 신씨는 지난해 용접반을 통해 자격증을 보유

한 선배다.
신씨는 이번엔 중장비 자격증에 등록해 교육을 받

고 있으며 현재 굴삭기 필기시험까지 합격해 놓은

상태다.
신영재 씨는“현수막을 보고 이번에는 중장비 자격

증반에 등록했다”며“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서 용
접도 한번에 자격증을 땄고 이번에도 선생님들의 도
움과 군청 지원 덕에 중장비 자격증도 수월하게 딸
것같다”고 미소를 지었다.
이러한 합격자들과 연습에 집중하는 참여자들을

보면 힘이 난다는 교사들.
교사들의 눈빛과 열정도 실습생 못지않았다.
10년 이상 주민들의 중장비 교육을 맡은 이기철

(56·장계공고) 교사는“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 주

민들을 보면 수업을 대충할래야 할 수가 없다”며
“합격률도 70%이상으로 높고 합격할 때마다 고맙다
고 인사해주고 찾아주는 주민들을 보면 제일 흐뭇하
고 기분이 좋다”고 말했다.
현재 장수군은 4월 6일부터 6월까지 12주 일정으로

중장비 운전 자격증 취득반과 생활용접 실기반을 무
료로 운영하고 있다. 교육비와 재료비 등은 군이 전
액 지원한다.
중장비 운전 자격증반 수강생은 20명, 생활용접 실

기반은 15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장계고 소속 교사
3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. /장수=고판호 기자

“100세 시대우리가지금이팔청춘” 기술도배우고농촌활력도살리고
장계공고실습장에서지게차실습하는

이화림씨“농사일을효율적으로해보고파”

“퇴직과동시에새로운인생만드는중”

굴삭기실습하는장종옥씨도도전장

용접연습에몰두하는신영재씨

“용접자격증획득이어중장비도도전”


